
Profile:

이름:정다빈

생년월일:1980년 3월 4

165cm, 43kg

출연작: 순풍산부인과,

월 28일 MBC 복도에서 그녀

스케줄이 많아서 '뉴 논스톱

그녀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

그녀의 첫인상은 "럴수 럴수 이러

.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녀와 실제 모습은 차이가

때문이다. 우선 그녀의 얼굴

너무나도 작았다. 그런 작은 얼굴에

입이 다 들어간다는 게 신기할

다소 산만한 분위기를 연출할

예상과 달리 차분하면서 묘한

받았다.

근황과 데뷔

년도에 잡지 모델로 데뷔를 해서

년도에 ' 단적비연수 '로 스크린에

. 현재 ' 뉴 논스톱 ' 촬영 중

홍경민의 자유선언'이라는 라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

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리즈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비결은

비결이라고 하면 ' 뉴 논스톱 '

좋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추측인데 많은 남자분들이 눈

멍하면서 귀엽게 보여지는 ' 뉴

다빈이' 캐릭터를 좋아해 주

같아요.

성격과 '뉴 논스톱'의 캐릭터

 활발한 면에서는 많이 비슷

그뿐만 아니라 멍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웬일이니, 웬일이니" 하

눈치 없이 여기 저기 돌아다니

남들에게 피해주는 일은 안합니다.

-처음 TV 출연은

많은 분들이 논스톱이

첫 출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데 작년에 방영이 되었던

KBS 주말드라마 ' 태양은

가득히'에 출연을 했었어

요.

-별명과 버릇은

얼굴을 자꾸 만지는 버

릇이 있어요.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뷔했을

때는 웃을 때 입가가 닮았

다고 ' 리틀 최진실 ' 이라

는 별명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땐 말랐다고 해서 정

갈비, 눈이 크다고 해서 왕

눈이로 불린 적도 있어요.

-재밌던 ' 뉴 논스톱 '

에피소드는

NG날 때가 정말 웃겨

요. 대사가 많아서 여러 사

람이 있는 장면에서는 서

로 대사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제 대사를 하는 경우도 있

고 제가 다른 사람 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NG가 나죠. 특히 웃겨서 NG날

때가 가장 많아요. 그 중에서도 양동근

씨가 출연하는 장면에서는 너무 연기를

잘 하셔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평

소에는 정말 점잖으시고 무게 있으며 말

수도 굉장히 적어서 만나보시면 놀라실

것이에요. 거기에다 숫기까지 없는 분인

데 촬영이 들어가면 "럴수 럴수 이럴수∼

"이러면서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웃깁

니다. 카메라가 양동근씨 클로즈업 화면

을 잡고 있을 때 다른 연기자들은 화면

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웃고 있을 때가

많아요.

-친한 연예인은

 가장 친한 연예인

은 이제니씨에요. 정

말 후배들한테 잘 해

주고 멋있어요. 저한

테는 오빠(?) 같은 분

이에요. 그리고 지금

은 쉬고 있는데 집이

근처라서 매일 만나고

있어요. 유준상씨랑도

친하고 그 외 논스톱

멤버인 나라, 정화, 효

진이 언니, 영준이 등

등. 다 친하게 지내요.

-남자친구는

성격이 활발해서

친구들은 많은데 사귀

고 있는 사람은 없어

요.

카리스마가 있으며 샤프한

남자를 좋아해요. 여기에

다 운동을 잘 하면 더 좋겠

죠! 제가 또 유머 있는 사

람을 좋아하는데 영준이가

정말 재미있어요. 긴말 안

하고 짧은 말로 사람들의

배꼽을 빠지게 해요. 굉장

히 재미있고 남자다워요.

-이런 남자는 정말 싫

다

거짓말하고, 안 씻고,

향수 범벅이 되어서 나오

는 사람. 여기에서는 이 여

자 만나고 저기에서는 저

여자 만나는 사람. 괜히 있

는 척하는 사람도 싫어해

요.

-주량은

전 술을 굉장히 잘한다

고 생각해요. 원래는 잘 못

마셨는데 작년에 논스톱을

하면서 태국을 갔을 때 같

이 회식을 하다가 억지로 술을 마셨어요.

못 마신다고 하면서 먹었는데 술이 취하질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그때부터 제가

좀 마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사는 별

로 없어요. 이제니씨랑 술을 자주 마시는데

말이 많아지고 이제니씨한테 "섹시해 언니,

예뻐 언니" 같은 말을 많이 해요. 간단히 말

해서 사람한테 칭찬해주기 정도죠. 참 좋은

주사죠? 근데 술 깨면 서로 자신들이 예쁘

다고 하죠.

-연기자 외의 하고 싶은 일

 가수도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가수

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패

러디 시상식에서 엄정화씨를 따라 한 적이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게 너무

요. 계속 연기를 할 생각인데

참하고 진지한 역할을 했으면

-존경하는 연기자

심은하씨요

-앞으로 활동계획

' 뉴 논스톱 '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조만간 미니시리즈나 드라마에

계획이에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날씨가 많이 풀렸으니까 훈련

열심히 해주시고요. 환절기니까

심하세요. 그리고 계속 나라를

힘 써주신다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보답하는 의미로 열심히 연기해서

은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논스톱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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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세상의 진실을

는 어린 두 연인의 순수한

보여 준다. 더불어 세상에

망이란, 과연 어디에서부터

건지를 얘기하자고 속삭인다

화는 원조교제와 낙태같은

인 얘기들로 가득하지만

사랑을 조금씩, 그리고 

서게 하여 상대의 고통을

음 속으로 안으려는 노력을

고 있다.

버스 정류장

감독 : 이미연

2. A Better Day/JTL

3. To Be Continued/

4. My Life Style/신화

5. U/S.E.S

6. 영원 /핑클

7. Rather/ 이재진

8. 내 생에 봄날은 /캔

9. 사랑해 이 말 밖엔

사랑해도 헤어질 수

신승훈

주연: 김민정, 김태우

■어색한 표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얻을 수

중요한 하나는 '단어실력'이

공부를 할수록 느는 것은 정

지식입니다. 자 그럼 정확한

써서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 볼까

정신 차려, 넌 낮이나 밤이나 음

비디오영화만 보냐?

: Hey, be conscious, you always

see ero movies whether day or

손톱 좀 봐, 엉망이야, 손톱 매

칠해야겠어. 매니큐어 어디 있

: Watch my hand nails, they are

not so clean, I think I have to

manicure them. Did you see

미국에서 온 배낭 족을 봤는

무지 많고 덩치가 정말 커서 징

: Yesterday, I met a backpack

traveler from America and he had

many hairs and big body.

및 바른 표현

정신차려 ' 라는 표현이 어색

됐지요? conscious는 ' 혼수

깨다 ' 라고 해석될 수 있지요.

 약간은 나무라듯 할 땐 'Hey,

이라면 자연스럽죠. 그리고 음

 ero movies 가 아니라 erotic

입니다. 마지막으로 ' 밤낮으로 '

 ' 지치지도 않니?' 라고 돌려

영작하시면 훨씬 자연스럽지요.

: Hey, come on. Aren't you sick

and tired of erotic movies?

사물을 지적하며 '이것 좀 봐

 'look at∼' 을 쓰세요. 그리고 손

에 있기 때문에 'hand nails'

쓸 필요 없지요. '손톱 손질하

 polish nails 라고 하지요. 그리

매니큐어는 nail polisher 라고 합니

: Look at my nails, they are

terrible, I have to polish them.

Where is nail polisher?

많이 쓰는 '배낭족'이라는 단

 backpacker 라고 하지요. 그리고

사람은 'hulk'라고 합니다. 예전

에서 'Incredible Hulk (두 얼굴

■생활 속의 영어

신문의 내용을 함께 읽으며 상식도 넓

히고 영어문법 지식도 향상시켜 보겠습

니다. 어색한 부분을 함께 찾아볼까요?

Lee, Chang-rae was 3 year old

when , in 1968, his family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from Seoul, South Korea. "We

arriving the way most emigrant

families did," he said in a recent

telephone interview. "My father

came, firstly, and the rest of us? my

mother, my sister, and me-followed

year later" The Lees lived briefly on

Pittsburgh ,then on New York's

Upper West Side, before settling in

the affluently suburbs of

Westchester County. Lee's father,

a physician, learned English rapidly

and soon becomes a psychiatrist.

"That really inspired me," Lee said.

"My father must have been a

surgeon, where language isn't as

important. But instead he chose a

profession where talking is

everything"

1. 3 year old : 이 문제를 풀기 전 다

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1) The boy

is three years old.  2) He is a three-

year-old boy.  두 문장 다 "그 남자아

이는 세 살입니다 " 라고 해석되지만 표

현엔 커다란 차이가 있군요.

2. immigrated  immigrate 와

emigrate 사이엔 해석상 큰 차이가 있

지요. Immigrate는 '∼로 이주해 들어

오다 ' 이고  emigrate 는 '∼로 이주해

가다 ' 입니다. 그러니 해석상 이 문제에

선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주해 가다

"를 민족 시켜줄 수 있는 emigrate 가

필요합니다.

3. arriving  : 문장의 기본은 ' 주어

와 동사 ' 입니다. 잘 보니 arriving 은 동

사가 아니군요. 이 문장의 의미를 전해주

기 위해선 arrived 가 필요합니다.

4. firstly  : 이 단어도 자주 쓰지만 주

의를 요하는 표현입니다. 최근 영어에선

첫째, 둘째, 셋째 등 사물의 순서를 나타

낼 땐 first, second, third 라고 합니

다.

5. year later  : 아시다시피 영어의

명사는 우리 나라의 언어와 달리 가산 명

사와 불가산 명사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엔 전치사 in이 온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국산품을 Made in Korea 로 표현함을

외워두세요.

7. affluently  : 문장 내에서 형용사

를 필요로 하는가 부사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해석상 형용사

affluent 가 필요하지요.

8. Must  : must have +p.p, could

have+p.p. 의 해석상 문제입니다. must

have +p.p. 는 '∼임에 틀림없다 ' 로 해

석되고  could have+p.p. 는 '∼일 수 있

었는데 유감이다'라고 해석됩니다. 이 문

장에선 해석상 could have +p.p. 가 필

요합니다.

●번역

가족이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이민

온 1968년, 이창래씨는 단지 세 살이었

다. "여느 이민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미국에 도착했지요"라고 전화인터뷰에

서 그는 회고했다. "아버님이 먼저 오시

고 그 후 일년 뒤 어머니, 누나, 그리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이 미국으로 왔

지요"라고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가족

은 웨스체스터 카운티 근교의 부유층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으로 이사 오기 전에

피츠버그에서 잠시 거주했었고 그 후 뉴

욕의 서쪽 북단지역에서 살았다. 영어를

빨리 익힌 의사였던(한국에서) 그의 아

버지는 곧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그 사실

이 그를 고무시켰다. 창래씨는 "아버님

은 영어가 그리 필요하지 않은 외과 의사

가 되셨을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아버님

은 언어가 중요한 분야의 (정신과 상담

위주인 정신과 의사) 직업을 선택하셨지

요"라고 말했다.

Lee,Chang-rae was 3 years old

when , in 1968, his family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from Seoul,

South Korea. "We arrived the way

most emigrant families did," he said

in a recent telephone interview.

"My father came, first, and the rest

of us ?my mother, my sister, and

me-followed a year later" The Lees

lived briefly in Pittsburgh ,then on

New York's Upper West Side, before

settling in the affluent suburbs of

Westchester County. Lee's father,

a physician, learned English rapidly

and soon became a psychiatrist.

"That really inspired me," Lee said.

"My father could have been a



BESTSELLER

WEBSITEWEBSITE

잊혀져가는 연탄길처

이웃에 대한 아련한 추억

있다. 형식적인 사랑보다

우러난 이웃의 사랑을 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

훈훈한 즐거움을 준다. 남

돈이 없어 자장면 두 그

자기는 배가 아프다며

아이를 위해 자장면 집 아

베푼 정 등 40여편의 감동

이야기를 실었다.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

들러 보는 게 편할 것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우수권

사이트에도 선정된 이 사이트

기후, 지리, 자원 등 지

역사, 정치, 경제, 소수

관한 자세한 설명이 사

연탄 길

이철환/삼진기획

중국의 어제와 오늘

http://myhome.naver.com/

mugam20/

70년대 초중반 록의 르네상스 시기에

커다란 한 축을 담당하며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지금의 Death, Gothic,

Black, Doom metal 이라 불리는 장르

의 원형을 제시했던 영국 출신 밴드

'Black Sabbath'. 1980년 밴드의 프론

트맨 오지 오스본은 전세계-그 중에서

도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기타 키드들

의 가슴에 슬픔으로 사무친 기타 크레이

지, 랜디 로즈를 데리고 마스터피스

'Blizzard of Ozz' 를 내놓으며 본격 솔

로활동을 선언한다. 그 후 20여 년이 지

난 지금 그는 미국 최대의 하드록 페스티

벌 'Ozzfest' 의 주최자로 헤비메틀의 대

부 혹은 전설이 되어 아직도 왕성한 활동

력을 보여주고 있다.

2월 22일 'Far East Tour 2002' 의

일환으로 잠실체육관에서 내한공연을 갖

기 위해 한국에 온 Ozzy Osbourne과

그의 밴드는 판문점 방문차 미 2사단 지

역을 찾은 후, USO의 주관으로 21일 미

2사단 Camp Casey 체육관에서 주한미

군들을 상대로 '위문공연'을 가졌다. 오

지와의 인터뷰도 가능할 지 모른다는 말

에 공연시작 다섯 시간 전인 오후 2시에

그곳에 도착한 후 질문을 생각하며 기다

렸지만 결국 인터뷰는 못한 채 공연 시작

시간인 7시가 가까워오자 어느덧 텅 빈

체육관도 미군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이

윽고 불이 꺼지자 '오지'를 연호하는 미

군 관객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지. ' 오지 오스본은 어떤 식으로 무대에

등장할까? 하늘에서 떨어질까 땅에서 솟

아오를까. 정말 오긴 온 걸까?' 해외 뮤

지션 콘서트를 보러 갈 때마다 느끼는 것

이지만 직접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 정

말 오긴 온 건가'.

"Do you wanna rock n' roll??"이

라는 오지의 외침과 괴기한 웃음, 터지는

관객들의 함성속에서 각 멤버들이 속속

등장했다. 오프닝 곡은 'Blizzard of Ozz'

의 첫곡 'I don't know'!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는 무대매너와 멘트는 관

객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강한 곡에서는 개구리 점프와 양

동이 물세례로, 발라드 곡에서

는 "Let me see your cigaret

lighter"라는 말로 자신이 직접

관객들을 이끌며 멋진 광경을 연

출했다.

이 날 공연 최대 하이라이

트는 오지 최고의 명곡 'Mr.

Crowley'. 두 말할 필요도 없

다. 조용필이 ' 비련 ' 을 부를

때 '기도하는'이라고 한 소절

부르면 노래의 일부분처럼 곧

바로 소녀팬들의 함성이 터지

는 것처럼 이 곡 역시 도입부

의 장중한 키보드 인트로 직

후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함

성은 이번에도 어김없었다. 함

성이 조금 가라앉을 때를 파고

들며 치고 나오는 오지 오스본

의 목소리 "Mister Crowley". 이 때 느껴지

는 전율 하나를 위해 오지의 공연을 보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밴드의 기타리

스트 Zakk Wylde 역시 이 곡을 연주하는

동안 무언 가에 억눌린 욕구를

어떻게 든 표출해 보려고

몸부림 치는 한 마리의

사자처 럼 연신 피킹

하모닉스를 구사하며 원

곡보다 파워 풀하고 다이

나믹한 분위기 를 만들었다.

여기서 잠깐 이 기타리스트

에 대해 언급하자 면. 오지 오스본을

이야기 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그의

카리스마를 최대한도로 지원해줄 기타리스

트인데 이 자리는 언제나 최고수준의 헤비

메틀 기타리스트가 차지한다. 잭 와일드는

글 서두에서도 언급한 Randy Rhoads와 Jake

E. Lee를 잇는 밴드 3대 기타리스트로 10

년 넘게 오지와 함께 해오며 밴드 사운드의

핵을 담당하고 있다. 깁슨 레스폴 기

타 매니아로 알려진 그는 이번 공연에

서도 자신의 시그너쳐 모델인 팽이 무

늬 불스아이 레스폴 커스텀과 깁슨 SG

더블넥 기타 등을 번갈아 사용하며 압

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절도있는 피

킹과 비브라토, 기타를 수직으로 세워

서 연주하는 모습 등으로 '마초맨'이

란 닉네임을 실감케 해주었다. 잘못 들

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10여분에 걸

친 기타솔로 연주 중간 기타줄을 이로

물어뜯는 순간에도 피킹하모닉스를 구

사했다. 무엇보다 잭와일드는 자신의

볼 수 없었던 명장면이었다. 또한

주한 'War Pigs'라는 곡은 Black Sabbath

시절 곡으로 반전의 내용을 담은

문에 특별히 선곡된 듯 했다

마지막곡이라고 소개한 후

친숙한 오지의 외침 "All Abroad!!".  

로 'Crazy Train' 이었다. 아는

다 알겠지만 이 곡은 공연을 새로

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오지

을 마친 후 관객들에게 자신이

more song!!"을 외치며 앵콜을

다. 'Mama, I'm coming home', 'Bark

at the moon', 'Paranoid' 와

곡으로 앵콜까지 모두 마친 오지

은 미 2사단 작전부사단장

Coker 준장으로부터 기념 재킷을

로 받으며 1시간 40분여간 진행된

공연을 마감했다.

HHC 2nd BDE 소속 Joseph Pengel

상병은 "최고의 공연이었다

말했으며 마침 이 날 Camp Casey

연을 보러온 우리나라 최고의

틀밴드 Crash의 리더 안흥찬은

사람들 정말 잘 노네요. 내일

우리나라 관객들도 이렇게 잘

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후

마치고 돌아서는 기자의 등에

쳤다. "군생활 진짜 복 받으신

카
투
사
 신
문
 박
준
영

상병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기도 한다.

업무의 힘든 점은 overwork가

것이다. 주말에 나와서 일하기도

저녁에 늦게 끝나기도 한다. 이에

미군과 카투사들 모두 힘들어 서로

시간을 갖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A중대의 심현성 병장은 "현

Ⅱ에 배치된 미군만 8000여명,

그 가족까지 업무에 포함되어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군

경우 자신이 받아야 되는 돈보다

 적게 받으면 즉시 와서 돈을

인상 깊습니다"라고 밝혔다.

경리단에서 하는 업무 중 카투사들에

내용으로 TDY에 관한 것이 있

. TDY(Temporary duty)는 출장을 뜻

업무상 먼 곳으로 가야 하거나 특

업무상 돈이 필요할 때 경리단

 적당한 돈을 지급받을 수 있

. TDY 경비를 신청하는데는 두

 있다. 선불을 신청하는 것과

신청하는 것이다. 선불은 신청하

호텔이나 여관 같은 곳을 예약하

 advance memorandum을 작성 후

된다. 이러면 선불을 받을 수

후불은 TDY를 다녀온 후 영수증들

 TDY form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경비를 지급 받을 때는 수표로 받

게 된다. 이 수표

를 은행에 가져가

서 현금을 수취할

수 있다. 참고로

PLDC에 다녀오

면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것도

TDY의 일종이다. TDY 비용은 식사비, 숙

박비, 교통비, 잡비 등으로 구성된다. 식

사비는 각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

급되고, 숙박비는 숙박한 곳에서 받은 영

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잡비는 TDY중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각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지불된다. 176경리단

의 이성찬 상병은 "카투사들이 TDY에 대

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TDY를 가는

일도 많지 않다보니 TDY 비용을 신청하

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리

단 내에서 카투사들도 일하기 때문에 편

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전화 한번만 하셔

도 잘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자신

이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

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 권리를 잘 챙겼으

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175경리단 내 카투사들과 미군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175경리단

의 여단장인 Jeffery A. Gilbert대령은

"우리　１７５경리단에　있어서　카투

사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여

기서 근무하는 카투사들은 단순히 미군들

을 돕는 역할이 아닌, 없어서는 안 될 역할

을 맞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마도 지

금 카투사들이 없으면 미군들은 월급조차

도 받기 힘들 것입니다. 카투사들은 업무

능력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

곳 카투사들과 미군들의 관계는 서로 의존

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나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 미 관계를 위해서 저의 경리단에서

는 미군들을 위한 한글 교육을 실행하고 있

으며 앞으로 부대 밖에서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계획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라며 카

투사들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175경리단

의 Luis A. Rosario상병도 "카투사들은 일

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많이

도와줍니다. 항상 카투사들을 존중하고 있

고, 매우 좋은 친구들로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새로운

장소나 음식 등을 소개해 주는게 매우 즐겁

습니다. 항상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고 있

고, 일 외의 다른 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좋

은 친구들입니다"라며 카투사들에 대한 좋

은 호감을 밝혔다.

항상 많은 양의 업무량에 의해

만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여단장의

럼 미군들에게도 인정받는 175

었다. 그들이 하루라도 업무를

175경리단 전체 업무가 마비될

175경리단 여단장의 말처럼

경리단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카투사의

더욱더 빛날 수 있을 것이다.



FINCOM
군인들인 미군들에게 있어 월급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 우리 나라 유수 기업의 재

버금가는 금액을 관리하는 곳,

바로 경리단이다. 주한 미군 안

이뤄지는 모든 '돈'에 관한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곳, 이번 호에는 175경리

(175th Finance Command,

 찾아보았다.

경리단은 여단급 규모로써 전국

 모든 경리 업무를 맡고 있

위해 전국 모든 지역에 주둔

필요성에 의해 용산 뿐 아니

평택, 동두천 등 여러 곳에 그

흩어져 있는데, 이러한 예하

경리단과 177경리단이 있다.

경리단은 대대본부와 A중대, B중대,

구성되는데, 이 중 대대본부와

용산에 위치하여 AreaⅡ를 담

, B중대는 평택에 위치하여

담당하며, C중대는 대구에 위

Ⅳ를 담당하고 있다. 177경

대대본부, A, B중대로 구성되는

 위치하여 areaⅠ의 업무를

용산에는 175경리단 여단 본

총괄하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175경리단은

 New Guinea에서 활동을 시작

미군의 175th Finance Section

 175경리단은 필리핀과 텍사

잠시 활동하다 1986년 용산에

된다. 1995년 175th Finance

 재정비되면서 지금까지 이

.

경리단은 1986년부터 미 8군과 주

모든 경리, 회계 업무를 맡고

임무는 미 8군의 각 unit들과

개인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재정 서비스

를 제공하고, 전시 재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175경리단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

들 중 하나는 미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

는 것이다. 미군들의 월급 체계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각자의 능력과 업무량에 따

라 최대한 공정하게 지불되도록 되어 있

다. 기본급과 기본 생활 보조금, E-5이

상의 미군들에게 집에서 먼 곳에서 근무

하게 될 때 지급하는 주택보조금 등에 의

해 지급량이 결정되며, 여기에는 계급과

근무연수, 거주지, 결혼 여부, 가족수 등

이 영향을 주게 된다. 월급에 영향을 주

는 것들 중 눈길을 끄는 것으로는 BAS

나 Foreign Language Duty, Advance

Pay등이 있다. BAS는 식사비에 관계된

것으로 사비를 들여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카투사처럼 미군들도 일정 금액의

식사비를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식사비

에 관해 주의해야 할 것으로 카투사들 중

간혹 식사 때를 놓쳐 사비로 식사를 하는

카투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신청

으로 식사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Foreign Language Duty는 그 명칭에

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미군에게 지급되

는 수당이다. 외국어가 필요한 일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 외국어 당 일정 금액

이 지불되고 있다. Advance Pay는 말

그대로 ' 가불 ' 이다. 여러 가지 경우에

가불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미군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

가불을 받는 경우도 있고, TDY를 가기

위해 가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미군들은 한국

에 전입을 올 때

1 R C ( 1 s t

R e p l a c eme n t

Company)를 거쳐

서 오게 된다. 1RC

를 거치며 들러야

하는 곳으로 175경

리단의 In/Out

P r o c e s s i n g

section 이 있다.

이곳에서 미군들은

자신의 월급이 변

하는 부분에 대한

브리핑과 상담 등

을 받게 된다. 이를

을 통해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군 재정에 관한 모든 업무는

위치하고 있는 Defend finance &

accountiong service에서 총괄하고

고, 이에 따라 175경리단의 업무

곳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가 발생한다. 시차 문제이다. 

간이 빠르기 때문에 분명히 처리해서

냈는데, 늦었다는 연락이 오기도

새벽에 그 쪽 업무 담당자와 연락을

1. CUSTOMER와 상담하

고 있는 문병우 병장

2. TDY order을 정리하고

있는 175경리단 출장계의

성찬 상병

3. 월급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있는 홍성원 일병과

Kandra Arling병장

4. TDY관련하여 통보 

을 정리하고 있는 조휘원 이병

5. 1RC에서 여행경비를



카투사들의 한마디

 우리나라 월드컵 출전 선수들에게 한마디

175경리단 176경리대대

이병 　조휘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이니만큼 우

리나라 선수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

가짐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올림

픽에서 빼앗긴 금메달, 월드컵에서 꼭 100

배로 갚아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하십시오. 포르투갈도 이기고, 미국

다 이기십시오. 미군들이 축구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부대에서의 신

것 같으니 미국은 꼭 이기십시

이겨야 우리가 힘을 내어 일하

월드컵까지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오셨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비

록 경기장에 가서 보지는 못하겠지만 열심

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제 특기와 취미 모두 축구여서

우리나라의 축구경기 하나하나에

원하고 있습니다. 주위 여건이 모두

보이지만, 축구공은 둥글다는 것을

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이 안되면

175경리단 본부중대

일병　 김신일

175경리단 176경리대대

일병　홍성원

175경리단 176경리대대

이병　 정한순

 중 전투보직 외에는 대검을 다

없겠지만 현재 미 육군이 사용하는

작년(2001)으로 채용 15주년을

이전에 미 육군은 60년대부터 80

후반까지 M16소총에 아직까지 우리

현용으로 사용하는 M7대검을 써왔

소련군의 AKM용의 대검은 와이어

 수 있고 도구로서의 가치가 상

높았지만 M7은 전투용 나이프나 대

어떨지 몰라도 '도구'로서는 좀

대검을 실제로 총에 꽂고 고전적인

벌일 기회는 전투 시에 아주 드물

착검하고 싸울 정도라면 아주 궁지

 것이다) 되었고, 병사들이 야

쓰는 경우는 대부분 등산용 칼

가지 다른 용도에 '도구'로 사

것이다 보니 여기에 맞게 디자인을

제기된 것이다.

 1985년부터 14개 업체가 참가한

시작되었고, 1.5m높이에서 끝부터

바닥에 떨어져도 칼끝이 손상되

, 400파운드의 무게를 얹어도

않을 것, 1.5인치까지 휘어도 부

것 등의 가혹한 테스트를 거쳐

1986년에 "프로비스" 사의 디자인이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M9대검이 탄

생하게 된다.

M9대검은 그 동안 총검이나 전투용 나

이프로서의 기능을 중시해온 다른 미군 대

검과 달리 앞서 말한 대로 '도구'로서의

기능이 크게 중시되었다.

칼과 칼집을 결합해 가위처럼 사용, 철

사나 전선 등을 자를 수 있게 되어있고, 이

때문에 손잡이와 칼집은 전기가 통하지 않

게 되어있다. 심지어 칼집 끝 부분은 드라

이버로까지 쓸 수 있다.

칼날의 형태나 크기, 두께 등도 고전적

인 전투용 칼의 그것보다는 서바이벌 나이

프의 것과 오히려 가까운 것으로, 특히 칼

등에 나 있는 톱날은 '도구'로서는 좋은

디자인일지 몰라도 백병전용으로는 불편한

것이어서 이 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준다.

u M-7

일반적으로 원래 미군의 경우 군용 소총

은 설계할 때부터 군대가 끼어 드는 경우가

보통이었고, 여기에 맞는 대검도 조병창에

서 함께 개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M16소총은 예외였다. 월남전 직후, 민간

회사에서 만든 것을 나중에 군대가 '보니

까 좋아서' 채용한 것이고, 이 때문에 여기

에 맞는 대검도 총을 만든 콜트사에서 따로

주문해 만든 것이다.

총이 아주 희한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

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는 M7은 너무

나 평범한 모양이 된 것도 이 때문으로, 육

군에서 대량으로 M16을 채용할지 어떨지

자신이 없던 콜트사는 비싼 돈을 들여 '획

기적인' 칼을 개발하는 대신 당장이라도

싸게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대검을 원했던

것이다.

훈련소에서 총검술을 열심히 했다면 M7

의 형태가 아주 낯익을 것이다(육군훈련소

에서 총검술 훈련 때 사용하는 대검이 바로

미제M-7 또는 국산형 KM-7이다. K-2소

총도 M-7을 착검한다 ).

M7은 2차 대전 때 개발된 카빈용의 M4

대검과 거의 같은 칼로, 칼날 길이가 6mm

정도 더 길고 총구에 끼우기 위한 "머즐링

(muzzle ring)"이 M16소염기에 맞게 굵어

진 것을 빼면 다른 부분이 없다 - 사실 손잡

이 부분은 M4의 후기형 플라스틱 부품을

그대로 끼워 쓸 수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도 이 칼을 위한 칼집은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다른

이나 M14용)들에도 쓰이던 M8A1

기 때문에 미 육군으로서는 있는

속 써도 되었고, 새로 만들더라도

게 먹히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있었다.

M16소총 자체가 베트남 전쟁에서

지 트러블을 일으켜 물의의 대상이

M7대검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으킬 만큼 특별한 것도 없었지만

에 베트남 전쟁이 끝난 70년대를

년 후반에 M9대검이 등장할 때까지

쓰였다.

1979년, M7의 생산이 대부분

까지 미군에 납품된 양은 3,437,956

에 달한다.

대검의 이야기는 다음호에도

다.

미 8군 공보실 병장

제공사진 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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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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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전투화를 모방해 제작된 우리 군의

전투화가 신세대 장병들의 체형에 맞도록

개선돼 전군에 보급된다.

국방부는 24일 "땀 흡수와 발산 기능을

강화하고, 신세대 장병 체형에맞는 전투화

를 새로 제작, 6,7월께 신병부대를 시작으

로 향후 2년간 전군에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품질관리소가 제작한 이 전투화는

부드러운 가죽을 이용해 신발 내부의 땀을

흡수 및 발산토록 하고, 처음 신었을 때 발

등과 발목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뒷굽 부

분을 3겹에서 2겹으로 낮췄다.

또 신발 변형을 막기위해 중간부분에 삽

입한 철재판을 가벼운 PVC로 교체하는 한

편 길이가 짧고 평발형이 많은 신세대 체형

에 맞도록 전투화 골(바닥모양)을 일부 개

선했다.

군은 전체 무게와 크기가 기존 것과 같

은 새 전투화에 대해 기존 9종에서 11개

종으로 수치를 늘리되 발 한미연합사 21∼

27일 연합 작전크기가 300㎜를 넘는 '왕

면에서 이어서...

2002 년 3.1 절

행사

발리(Rocket Valley) 사격장에서 6/37 포병의 MLRS가 발사되고 있다.

 83년 전 국권 회복을 위해 숨져

선열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렸다.

종로구 종각에서는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을 후손들에게 일깨우고 조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보신각

 가졌다. 종로 1가부터 종로 3

걸쳐 시민 약 2만여 명이 참가한

 3.1 만세 운동이 재연됐고, 전통

민속놀이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림 전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행사에 참가한 한 시민은 "3.1절

재미있고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

되어서 기쁩니다. 솔직히 공휴일라

생각해서 집에서 편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

모습이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민속놀이뿐만 아니라 서울예술

국악놀이 공연, 태극기 그려보기,

궁중무술 시범도 펼쳐졌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분까지 종로1가(보신각)에서 종로3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오는 21일부터 27

일까지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와 독수리 훈련(Foal Eagle)을

연계해 실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정전시 한반도에서

의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적의 도발을

격퇴시킬 수 있는 한미 연합작전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 매년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4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RSOI는

한미 양국군 지휘관들에게 유사시 해외에

서 증원되는 미군들을 수용ㆍ대기ㆍ이동 및

통합하는 지휘능력을 훈련시키고 평가하기

위한 연습이다.

또 대침투 연습인 독수리 연습은 양국군

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이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두 연습의 연계

실시는 양군군 지휘관들에게 더욱 실전적

인 훈련 기회를 제공해 준다"며 "이번 연

습은 지휘부의 의사결정 능력을 훈련하고

예하 장병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능력을 높

한국군 신형 전투화

지급

한미연합사 연합

작전

굉음이 포천에서 북쪽으로 얼마

있지 않는 ' 로켓 밸리(Rocket

뒤흔들었다. 지난 2월 26일 캠

(Camp Stanley)에 위치한 6/37

 A, B, C중대 와 1/38포병대대가

MLRS(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

시스템)의 실사격 훈련을 로켓

실시하였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MLRS의 훈

련의 목적은 사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 뿐

만 아니라 전술 지휘부와 사격지휘 통제소,

그리고 MLRS간의 호흡을 맞춤으로써 대

대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데

에 있다.

이번 훈련은 파괴력이 높은 폭발물을 다

루는 훈련이므로 안전을 매우 중시하였다.

로켓이 발사된 후 로켓이 표적에 명중되고

파편들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지 정확히 확

로켓을 발사하는데 두 시간이 걸릴 만큼'

안전 제일'의 훈련이었다.

이 날 사용된 M-26 로켓은 수류탄 644

개와 동일한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MLRS

는 2.4초 간격으로 하나씩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고 한다.

"실사격 경험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훈

련할 때마다 동기부여가 된다"고 6/37 포

병대대A포대 포수 디마스 베가스(Dimas D.

Vegas) 병장이 실사격 훈련 소감을 말했

다. 이번 실사격 훈련이 처음인 MLRS 운전

병 더스틴 폭스(Dustin Fox) 이병은 "처음

에는 정말 놀랐다. MLRS 전체가 앞뒤로 뒤

흔들리는 것이었다. 정말 이번 경험은 일생

처음으로 체험한 흥미 진진한 경험이었다"

고 첫 실사격 훈련의 소감을 말했다.

이번 훈련의 작전통제부사관인 케네스

왓슨(Kenneth Watson) 하사는"각 조의 팀

원들이 협력하여 아무 사고 없이 훈련을 마

치게 되어 기쁘다"며 "야구에서도 한 선수

가 없으면 경기 운영이 안 되는 것처럼 이

번 훈련에서 각자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고 말했다.

일병 김상훈/Indianhead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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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군관련 소식

MLRS실사격훈련 실시

한미연합사 연합 작전

한국군 신형 전투화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부대 탐방

175경리단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4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특별 취재

오지 오스본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안녕하세요

정다빈

미국 대통령 방한

2002년 3.1절 행사
제83주년 3.1절을 맞아 조국 독립을

위해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3.1독립 운동 희

생 선열 추념식'이 지난 3월 1일 만세 운

동의 진원지인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와 함께 3.1운동의 뜻을 되새기는 각종

행사도 다채롭게 열렸다. 전국 138개 지역

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172개 기념 행사가

진행됐다.

3.1 운동은 일본 식민지 지배하의 우리

나라에서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일어

난 범 민족 항일독립운동이다. 농어민, 학

생, 상인, 노동자, 교사 등 거의 모든 계층

이 참여하여 일어난 운동은 조직적이고 구

조적인 항일투쟁이었다. 지방에서는 정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방한했다. 2박 3일 동안 김대중 대

통령과의 회담과 미군 부대 방문, 도라산

역 방문 등의 일정을 가졌었다. 부시 미 대

통령은 테러 공조 및 한ㆍ미 동맹 관계, 햇

볕정책 및 남북대화, 북한 WMD와 재래식

무기, 그리고 통상 및 기타 현안에 관해 논

의하였다.

부시 미 대통령은 김 대통령에 대한 전

폭적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한국정부의 햇

볕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한가지 실망한 것

은 북한이 아직까지 한국의 햇볕정책을 수

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3천 600명의

이산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런 상봉을

위해 김 대통령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 깊이

이해한다. 이에 대해 북한이 하루 빨리 답

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북한 WMD와 관련해서 부시 미 대통령

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생물, 화학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으로 들어가는 일을 막

아야 한다는 논리이며, 북한 WMD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미 북 대화를 통해서 이

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부시 미 대통령은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안정

은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유지된다면서 우

리는 가장 위험스런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한은 9.11 테러 사태 이후

한국이 미국 측 입장을 지지 지원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문이었다. 한 미 동맹 관

계와 기존의 대북 공조는 물론 테러문제 등

범 지구적 차원에서까지 협력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자유와 평화를

제적 테러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와

의 안전을 지키지 위해 어떠한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21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다음 

국으로 떠났다.

오산 공군 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